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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삼위일체!

감사하며 사랑하여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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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전초>

1. 하나님은 온 세상 모두에게 ‘사명자’를 통해  <생명의 말씀>을 주신

다.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그 길로 반드시 행하신다.

2.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<사전에 미리 준비>하고 말씀을 들으

면 ‘말씀의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’이 매우 커진다는 것이다. 또 <집중>

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‘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과 주의 함께하

심’이 커지고 ‘삼위가 주시는 것’도 아주 남달라진다는 것이다.

3. <말씀>은 ‘하나님’이 주시기 때문에 <생명의 말씀>이다. 하나님이 

말씀을 주시니 때에 맞고 합당한 말씀이다.

4. 이 말씀은 모두 ‘자기’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, ‘자기 나라’에 해

당되는 생명의 말씀이다.



5. <말씀을 주시는 이유>는

첫째, “깨달아라.”함이고

둘째, “깨달았으면 행하라.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라.”함이다.

6. 생명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삼위일체! 감사하며 사랑하여라. 자기 생

명, 육신도 마음도 영도 지켜주셨고, 더 나아가서 섭리사도 나라도 지켜주

셨다.

<말씀 시작>

7. 섭리 역사는 지금 70개국의 나라가 말씀을 듣고 있다. 그래서 전하는 

선생 역시 늘 ‘그 많은 무리가 큰 장소에 한 눈에 보이게 모여 있다’고 

보면서 말씀을 전한다. 하나님과 성령도 “늘 이를 인식하며 말씀을 전해

야 된다.”하셨다. 듣는 자들도 말씀을 들을 때 ‘혼자 듣는다, 몇 명이서 

듣는다.’하는 인식을 싹 버려야 된다. 자기 혼자가 아니고, 섭리인 6-7

만 명이 같이 듣고 있고, 천사들도 30억에서 100억씩 같이 듣고 있으니 

이를 늘 명심하고 인식하고 들어라.

8.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, 될 수 있으면 TV로 연결시켜 <큰 화면>으

로 드려야 된다. 작은 화면으로 드리면, 알아보게 은혜가 덜하고 감동이 

덜하기 때문이다.

9. 미리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준비한 자들은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, 경

제도 영도 육적 건강도 말씀을 듣는 이때 낫게 해준다. 지금은 말씀으로 

치유하시니라. <말씀 듣는 상태>에 따라 <운명>이 좌우된다.

10. 지난주는 섭리사 ‘알파절’주간이었고, 한국은 민족수호를 위해 전

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‘현충일’로 정한 주

간이었다. 6월 1일 알파절이 얼마나 귀하느냐. 성경에서 ‘2천년 동안 기

다린 그 날’이 ‘그 날’이었다.

11. “나는 알파와 오메가”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 시작하셨기 때문에, 

끝도 가나마나 ‘하나님의 것’이라는 것이다. 시작을 정확하게 온전한 말



씀을 선포하고 온전하게 행해야 끝도 그 사람 것이다. “


